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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Discrimination experienced in the early stages of life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is known to 
affect depression and also adversely affect health throughout adulthood and old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nd 
depression among mothers affect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data of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in Korea. The study sample 
comprised 2,446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ged 11~18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WIN 25.0 and 
STATA IC 16. Results: 18.4% of the adolescents (boys: 15.1%, girls: 20.5 %) felt sad or frustrated sometimes 
or more often for at least two weeks during the past year. Also, 8.3% of the adolescents and 29.6% of their mothers 
experienced discrimination during the past year. Boys were influenced more than girls by bullying at school 
(OR=5.17, 95% CI: 2.85~9.38),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s OR=5.79, 95% CI: 1.54~21.63) and mother’s 
depression (often’s OR=2.31, 95% CI: 1.14~4.64). Girls were influenced more than boys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R=2.72, 95% CI: 1.69~4.39). Conclu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in Korean society increases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has different effects by gender. Therefore, a gender-specific and mother-inclusive intervention 
is recommended to prevent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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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다문화 인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 그의 배우자

와 자녀들을 포함하는 범위로써 매년 증가하여 국내 인구 중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출산

율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아

지는 반면 청소년 내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

여, 2012년 0.70%에서 2019년 2.52%로 7년 사이 3배 이상 증

가하였다[2]. 이처럼 국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커짐

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는 개선되지 않음

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는

데 이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9.2%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

고 2015년 6.9%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 소속이나 지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를 의미하며 차별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4]. 덧붙여 Gee 

등(2012)의 연구에서 생애 초기의 차별 경험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성인기, 노년기에 걸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또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학

교 및 사회 적응의 문제, 차별이나 편견,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선

행연구에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차별에 많이 노출될수록 심

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함이 밝혀

졌는데[7] 미국 청소년 연구에서도 인종에 따라 차별 경험이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8]. 다양한 건강문제에 차별 경험이 영향요인으로 작

용함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고, 그 중 차별 경험과 정신

건강 관련 연구가 절반 이상(54.7%)을 차지하여 차별 경험과 

정신건강의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었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차별이 연구되었

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성별을 구분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감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문화 청소

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감[10]의 영향 요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중재의 내용과 전달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근거는 부족하므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 경험과 우울

감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미국 다문화 부모의 차별 경험이 높을수록 본

인의 우울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의 정신 건강 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11]. Espinoza 등(2016)의 연구에

서도 미국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전국다문

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2.7%를 차지하여 대부분 어머니이고

[3], 이들 중 31.6%가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나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하여 부모의 차별 경험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미국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이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가 보고되어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우울감의 영향요인으로 어머니의 차별 경험과 우울감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의하면 다문화 청

소년 중 중학생의 16.8%, 고등학생의 26.3%는 우울감을 경험

하였고 2015년의 중학생의 16.1%, 고등학생의 21.9%보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경험은 남자

에 비해 여자, 15~17세, 학교에 다니지 않을수록, 외국에서 주

로 성장한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성별을 포

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가족 환경인 어머니의 출생 국가[14], 학교 환경인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차별과 학교 폭력 

피해 등이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감은 개인이나 가정, 

학교 중 한 가지 요인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

적 환경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의 관련 요인을 

어머니의 차별 경험과 우울감을 포함하여 파악하고 성별에 따

른 우울감의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과 차별 경험의 수준을 파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과 어머

니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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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이현경·박창기 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한 이차 자료분석연구이며,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18년에 수집된 자료인 사례 17,550 가구 중, 전체 7,095명

의 자녀 응답자에서 만 11~18세 연령인 자녀가 3,983명이었

다. 동일한 가정 환경에 속한 2명 이상의 자녀는 서로 상관관계

를 갖게 되므로 11~18세 자녀 중 가구 내 출생순서가 빠른 자

녀 1명만 추출한 대상자수는 3,025명이었다. 이 중 설문을 완

료한 어머니 대상자수는 2,619명이었고, 어머니, 자녀의 변수

인 우울, 차별, 학교 폭력 등의 결측치를 제외한 뒤 자녀를 기준

으로 2,446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다문

화 가구 중 11~18세의 자녀 및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을 11~18세로 제한한 이유는 2020년부

터 통일된 청소년 보호법의 제1장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청소

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11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연령을 제한하였다[15]. 

3. 연구도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

거하여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 실태

조사는 2015년 조사와 다르게 가구 구성표를 포함하여 각 개

별 응답의 가구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는 가

구 구성표, 결혼이민자 ․ 귀화자 등 조사표, 배우자 조사표,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의 4종류로 구성되었다. 전체 설문 

139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 

조사표의 구체적 조사내용은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연구를 위해 그 중 가정생활, 학

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영역 내 ‘연령, 성별, 우

울감,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1) 우울감

우울감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

울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1: 그런 적 없다 

2: 가끔 느꼈다 3: 자주 느꼈다 4: 매우 자주 느꼈다)를 이용하

여 측정되었다.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우울감의 질문과 

응답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2) 차별 경험

차별 경험은 지난 1년간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

는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조사되었다. 다문

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동일하

게 측정되었다.

3) 일반적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가구 관련 요인을 포함한 특

성(성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학교급, 

도시 및 농어촌, 가구 월소득), 어머니 관련 특성(주관적 건강

상태, 교육수준, 출생 국가)을 조사하였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말로 하는 협

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왕따),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에 갇힘,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인터넷 채팅,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로 욕

설과 비방,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 또는 ‘아

니오’로 응답하게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매우 좋다’가 가장 높은 점수가 되도록 1-5점 척도를 역

코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잘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어

머니 나라의 언어’ 인지 이분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

급은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연령이라는 변수를 재범주화하

여 초등학교(11~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

로 구분하였다. 가구 월소득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의 

4개의 항목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

는 ‘매우 좋다’가 가장 높은 점수가 되도록 1~5점 척도를 역코

딩하였고 어머니의 출생국적은 다빈도순으로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2일간 통계청 조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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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한 조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추출법으로 시행하여 1단계 집락계통추출, 2단

계 층화계통추출 순으로 총 17,550 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항

목수는 가구조사표(20항목),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용(72항

목), 배우자용(38항목), 자녀용(47항목)이고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는 이민자 또는 귀화자, 배우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 가

구단위 조사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의 MDIS (Micro 

Data Integration Service)에서 자료 활용을 승인받았다. 또한 

Y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차분석연구의 이유로 심의 

면제 확인을 받았다(Y-2020-0198).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과 STATA IC 16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 변인의 빈

도분석을 실시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 분석하였다. 둘째,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문화 청소

년의 우울감에 대해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

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대상자와 동일한 독립변수

들을 투입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관련요

인을 파악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AIC, 

BIC, LR x2를 통해 모델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다문화 청소년 관련 요인, 어머니 관련 요인을 우울감 정도

에 따라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다문화 청소

년이 경험한 우울감의 빈도는 우울감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

이 2,012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느꼈다고 응답한 청

소년이 374명(15.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차별을 경험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2,446명 중 203명(8.3%)을 차지

하였고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이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

율이 43.9%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15.4%)보다 높았다(x2=106.28, p<.001). 

다문화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은 1,256명(51.3%)이었고, 우울

감을 경험한 남녀의 비율 중 여자 청소년은 20.5%로 남자 청소

년 15.1%에 비해 5.4% 더 높게 나타났다(x2=13.95, p=.003). 

학교급으로 초등학생(11~12세), 중학생(13~15세), 고등학생

(16~18세) 연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727명

(29.7%)으로 대상자 수가 가장 낮았고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경험

한 군은 중학생 연령으로 18.9%을 차지하였다(x2=5.46, p=.486). 

거주 지역 구분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13.0% 더 많았고 가구 

소득은 월 200~400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49.7%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울감과 관련된 변수로 차별 경험(x2= 

106.28, p<.001), 학교 폭력(x2=120.71, p<.001), 잘하는 언어

(x2=25.24, p<.001), 학교 성적(x2=92.48, p<.001), 성별(x2= 

13.95, p=.003)은 우울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는 우울감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고 한 군이 1,711명(70.0%)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우울감

과 교차분석 결과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전혀 우울하지 않은 

군이 1,468명(8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은 어머니가 매우 자주 우울하고 청소년은 우울하지 않은 군이 

27명(75.0%)으로 많았다(x2=57.20, p<.001). 차별 경험이 있

는 어머니는 724명(29.6%)이었고 청소년의 우울감과 교차분석 

결과 어머니가 차별 경험이 있고 청소년이 우울한 군이 21.8%

로 어머니가 차별 경험이 없고 청소년이 우울한 군(16.0%)보

다 5.8% 더 많았다(x2=14.15, p=.003).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은 편’ 인 군이 1,144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청

소년의 우울감과 교차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이 ‘매우 나쁜’ 어

머니를 둔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33.3%였다(x2=33.50, 

p<.001). 어머니의 국적은 중국계 한국인이 597명(24.4%)으

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374명(15.3%), 필리핀인 330명

(13.5%), 중국인 322명(13.2%), 일본인 237명(9.7%), 그 외 국

적이 586명(24.0%)이었다. 그 중 우울감 경험률이 21.1%으로 

가장 높은 국적은 일본이었다(x2=13.16, p=.590). 다문화 청소

년의 우울감과 관련된 변수로 어머니의 우울감(x2=57.20, p< 

.001), 차별 경험(x2=14.15, p=.003), 주관적 건강 상태(x2=33.5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관련 요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감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 우울감의 관련요인으로 청소년

이 경험한 차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감은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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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dolescents'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in Korean Ethnic Minority Family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x2 (p)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n (%) n (%) n (%) n (%)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2,243
203

(91.7)
(8.3)

1,898 (84.6)
114 (56.1)

300 (13.4)
74 (36.5)

34 (1.5)
10 (4.9)

11 (0.5)
 5 (2.5)

106.28
(＜.001)

Bullying at 
school

No
Yes

2,312
134

(94.5)
(5.5)

1,947 (84.2)
65 (48.5)

319 (13.8)
55 (41.0)

35 (1.5)
 9 (6.8)

11 (0.5)
 5 (3.7)

120.71
(＜.001)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33
253

1,308
703
149

(1.3)
(10.3)
(53.5)
(28.7)
(6.1)

17 (51.5)
175 (69.2)

1,083 (82.8)
609 (86.6)
128 (85.9)

10 (30.3)
63 (24.9)

197 (15.0)
85 (12.1)
19 (12.8)

 5 (15.2)
11 (4.3)
22 (1.7)
 4 (0.6)
 2 (1.3)

1 (3.0)
4 (1.6)
6 (0.5)
5 (0.7)
0 (0.0)

92.48
(＜.001)

Preferred 
language

Korean
Foreign language

2,341
105

(95.7)
(4.3)

1,937 (82.8)
75 (71.4)

352 (15.0)
22 (21.0)

36 (1.5)
 8 (7.6)

16 (0.7)
0 (0.0)

25.24
(＜.001)

Gender Boy
Girl

1,256
1,190

(51.3)
(48.7)

1,066 (84.9)
946 (79.5)

168 (13.3)
206 (17.3)

15 (1.2)
29 (2.4)

7 (0.6)
9 (0.8)

13.95
(.003)

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819
900
727

(33.5)
(36.8)
(29.7)

690 (84.3)
730 (81.1)
592 (81.4)

115 (14.0)
144 (16.0)
115 (15.8)

10 (1.2)
18 (2.0)
16 (2.2)

4 (0.5)
8 (0.9)
4 (0.6)

5.46
(.486)

Residence area Urban area
Rural area

1,382
1,064

(56.5)
(43.5)

1,133 (82.0)
879 (82.6)

215 (15.6)
159 (14.9)

25 (1.8)
19 (1.8)

9 (0.6)
7 (0.7)

0.18
(.981)

Family income 
(won/month)

＜2 million 
2~＜4 million 
4~＜6 million 
≥6 million 

457
1,216

616
157

(18.7)
(49.7)
(25.2)
(6.4)

367 (80.3)
1,005 (82.7)

503 (81.7)
137 (87.3)

75 (16.4)
185 (15.2)
97 (15.7)
17 (10.8)

13 (2.9)
17 (1.4)
12 (1.9)
 2 (1.3)

2 (0.4)
9 (0.7)
4 (0.7)
2 (0.6)

7.90　
(.545)

Mothers Depression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1,711
619
80
36

(70.0)
(25.3)
(3.3)
(1.5)

1,468 (85.8)
462 (74.6)
55 (68.8)
27 (75.0)

214 (12.5)
131 (21.2)
22 (27.4)
7 (19.4)

21 (1.2)
18 (2.9)
 3 (3.8)
 2 (5.6)

8 (0.5)
8 (1.3)
0 (0.0)
0 (0.0)

57.20
(＜.001)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1,722
724

(70.4)
(29.6)

1,446 (84.0)
566 (78.2)

237 (13.7)
137 (18.9)

31 (1.8)
13 (1.8)

8 (0.5)
8 (1.1)

14.15
(.003)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18
180
619

1,144
485

(0.7)
(7.4)
(25.3)
(46.8)
(19.8)

12 (66.7)
141 (78.3)
480 (77.6)
970 (84.8)
409 (84.4)

4 (22.2)
30 (16.8)

121 (19.5)
152 (13.3)
67 (13.8)

 2 (11.1)
 6 (3.3)
15 (2.4)
15 (1.3)
 6 (1.2)

0 (0.0)
3 (1.6)
3 (0.5)
7 (0.6)
3 (0.6)

33.50
(＜.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096
46

138
166

(85.7)
(1.9)
(5.6)
(6.8)

1,725 (82.3)
39 (84.8)

109 (79.1)
139 (83.7)

317 (15.1)
 7 (15.2)

 26 (18.8)
 24 (14.5)

40 (1.9)
 0 (0.0)
 1 (0.7)
 3 (1.8)

14 (0.7)
0 (0.0)
2 (1.4)
0 (0.0)

6.09
(.731)

Nationality Korean-Chinese
Vietnamese
Filipino
Chinese
Japanese
Other countries

597
374
330
322
237
586

(24.4)
(15.3)
(13.5)
(13.2)
(9.7)
(24.0)

509 (85.3)
300 (80.2)
270 (81.8)
265 (82.3)
187 (78.9)
481 (82.1)

 75 (12.5)
62 (16.6)
49 (14.8)
54 (16.8)
43 (18.2)
91 (15.5)

10 (1.7)
10 (2.7)
 8 (2.5)
 2 (0.6)
 5 (2.1)
 9 (1.5)

3 (0.5)
2 (0.5)
3 (0.9)
1 (0.3)
2 (0.8)
5 (0.9)

13.16
(.590)

Total 2,446 (100.0) 2,012 (82.2) 374 (15.3) 44 (1.8) 1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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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s of Adolescent and Mother Factors on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1.00
2.41 1.71~3.38 ＜.001

Bullying at 
school 

No
Yes

1.00
3.42 2.31~5.06 ＜.001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5.22
2.28
1.16
0.95
1.00

2.26~12.04
1.31~3.95
0.71~1.91
0.56~1.60

＜.001
.003
.549
.841

Preferred 
language 

Korean
Foreign language

1.00
1.71 1.08~2.69 .022

Gender Boy
Girl

1.00
1.51 1.21~1.88 ＜.001

Mothers Depression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1.00
1.84
2.19
2.06

1.44~2.35
1.29~3.71
0.93~4.57

＜.001
.004
.075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1.00
1.07 0.84~1.35 .60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1.77
0.92
1.22
0.85
1.00

0.62~5.07
0.58~1.47
0.88~1.69
0.63~1.16

.289

.731

.231

.305

AIC=2,513.32, BIC=2,623.56, LR x2(16)=229.91, p＜.001 
Log likelihood=-1,237.66, Pseudo R2=.09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하였는데 척도의 단계별 상향 이동에 따른 상대적 교차비를 확

인할 수 있는 순서형 로지스틱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화

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해 모든 범주의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의 값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인 평행선 가정을 검정

하였다. 평행선 검정 중 Wald test 결과 x2=22.30, 자유도=32, 

p=.899으로 평행선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감 

4점 척도의 단계별 상향 이동에 따른 교차비가 동일하다는 점

을 밝혔다. 모형 적합 검정 결과 AIC: 2,513.32, BIC: 2,623.56, 

LR x2(16)=229.91, 유의 수준 p<.001이고 모수추정값은 Log 

likelihood=-1,237.66, 설명력은 Pseudo R2=.09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 중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

는 경우(OR=2.41, 95% CI: 1.71~3.38),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3.42, 95% CI: 2.31~5.06). 학

업성적이 ‘매우 우수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매우 나쁜’ 청소년

의 경우(OR=5.22, 95% CI: 2.26~12.04)와 ‘나쁜’ 청소년의 경

우(OR=2.28, 95% CI: 1.31~3.95), 한국어에 비해 어머니 나라

의 언어를 더 잘하는 경우(OR=1.71, 95% CI: 1.08~2.69), 남자

에 비해 여자인 경우(OR=1.51, 95% CI: 1.21~1.88), 어머니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끔 우울한 경우(OR=1.84, 

95% CI: 1.44~2.35)와 자주 우울한 경우(OR=2.19, 95% CI: 

1.29~3.71)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3. 다문화 청소년 남녀에 따른 우울감 관련 요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차별 경

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감으

로 나타났다(Table 3). 남자 청소년에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있는 경우(OR=2.15, 95% CI: 1.31~3.54) 우울감이 증

가하였다. 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한 경

우(OR=5.17, 95% CI: 2.85~9.38)는 남녀 전체를 분석한 우울감 

교차비 3.42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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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s of Adolescent and Mother Factors on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by Gender

Variables Categories
Boy Girl

OR 95% CI p OR 95% CI p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1.00
2.15 1.31~3.54 .003

1.00
2.72 1.69~4.39 ＜.001

Bullying at 
school 

No
Yes

1.00
5.17 2.85~9.38 ＜.001

1.00
2.44 1.44~4.14 .005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5.79
2.16
1.35
1.09
1.00

1.54~21.63
0.88~5.33
0.59~3.08
0.46~2.58

.009

.093

.478

.846

4.83
2.40
1.01
0.83
1.00

1.63~14.31
1.18~4.88
0.54~1.88
0.43~1.61

.005

.016

.986

.579

Preferred 
language 

Korean
Foreign language

1.00
1.60 0.80~3.19 .186

1.00
1.80 0.97~3.33 .064

Mothers Depression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1.00
1.90
2.31
2.22

1.32~2.73
1.14~4.64
0.81~6.08

＜.001
.019
.120

1.00
1.76
2.13
1.88

1.27~2.45
0.93~4.88
0.49~7.26

＜.001
.075
.362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Yes

1.00
1.16 0.82~1.66 .404

1.00
1.00 0.72~1.39 .988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Bad
Moderate
Well
Very well

1.51
0.88
1.15
0.80
1.00

0.32~7.05
0.45~1.74
0.68~1.79
0.51~1.25

.602

.722

.696

.332

1.84
0.98
1.34
0.90
1.00

0.40~8.37
0.51~1.89
0.86~2.10
0.59~1.38

.431

.962

.193

.637

AIC=1,159.64, BIC=1,252.08,
LR x2(15)=107.47, p＜.001, 

Log likelihood=-561.82,
Pseudo R2=.09

AIC=1,380.20, BIC=1,471.67,
LR x2(15)=115.89, p＜.001, 

Log likelihood=-672.10,
Pseudo R2=.08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경우에 비해 ‘매우 나쁜’ 경우(OR=5.79, 95% CI: 1.54~21.63), 

어머니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끔 우울한 어머니

를 둔 남자 청소년의 경우(OR=1.90, 95% CI: 1.32~2.73)와 자

주 우울한 어머니를 둔 남자 청소년의 경우(OR=2.31, 95% CI: 

1.14~4.64)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특

이한 점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어머니의 우울감으

로 인해 우울할 교차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여자 청소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은 

특히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2.72, 95% 

CI: 1.69~4.39) 우울감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의 교차비 2.15

보다 더 높았고, 학업성적에 대해 ‘매우 우수’ 한 경우에 비해 

‘매우 나쁜’ 경우(OR=4.83, 95% CI: 1.63~14.31)와 ‘나쁜’ 경

우(OR=2.40, 95% CI: 1.18~4.88) 우울감이 증가하였으나 남

자 청소년의 ‘매우 나쁜’ 경우의 우울감 교차비보다 낮았다. 학

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과 어머니의 우울감 역시 남자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결과에 비해 각 2.44 (CI: 1.44~4.14), 1.76 (CI: 1.27~ 

2.45)로 교차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분석 모형 적합도는 남자 청소년의 분석 결과 AIC: 1,159.64, 

BIC: 1,252.08, LR x2(15)=107.47, 유의 수준 p<.00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고 모수 추정값 Log likelihood=-561.82, 설명력은 

Pseudo R2=.09 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의 모형 적합도는 AIC: 1,380.20, BIC: 1,471.67, LR x2(15)=115.89, 

유의 수준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수추정값 Log 

likelihood=-672.10, 설명력은 Pseudo R2=.08 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다문화 청소년의 어

머니의 우울감과 차별 경험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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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어머니의 우울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별에 따라 우울감 관련 

요인의 차이를 밝혀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우울감을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포함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와 비교하면 2018년 기준 27.1 

%로 본 연구결과의 18.4%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

험함을 알 수 있다[16].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16]에서 남자 청소년은 21.1%, 여자 청소년은 

33.6%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청소

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5.4% 더 우울감을 경험하여 여자 청소

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다는 점이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 자료로 분석한 국내의 연구[17]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차

별 경험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점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했는데 특히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이 우울감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의 우울 예방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학교생활 내 친구 사이의 차별 방지를 위

한 교육 및 정책적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외의 연구에

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만연한 스트레스원으로 작

용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8]. 본 연

구에서는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차별 경험으로 인해 

우울할 확률이 남자 청소년과 전체 청소년의 확률보다 더 높았

는데 McGuinness 등(2012)[10]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교 

환경, 사회화, 남성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의 사회적 도

전이 많아지는 시기이면서 인지 및 대인 관계의 취약성이 더해

져 광범위한 우울 증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이 높더라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긴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감소하였으므

로[18],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중재에 가

족의 관심과 지지가 동반되도록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은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빈도 분석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가 5.8% 더 우울감을 느꼈다고 

확인되었다. 선행연구[19]에서 미국 이민자인 부모와 청소년

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부모와 청소년 본인의 차별 경험

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녀와 본인의 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이유는 서로의 차별 경험에 대한 감정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잘하는 언어가 어머니 출생국가의 언어인 경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20]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영

어 유창성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경험을 순차적 매개요

인으로 하여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능력은 문화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흔한 근접지표로 다문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

녀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만큼 어머니의 문화적응에도 주목

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

기 위해서 어머니의 차별 경험 감소와 문화적응 증진을 포함하

는 다층적인 중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

을 미쳤는데 선행연구[21]에서 일반 가정의 고위험 수준의 우

울증을 가진 부모의 청소년 자녀는 우울증을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만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우울에 따른 교차비가 여자 청소년보

다 더 높았다. 미국의 9-15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

니의 우울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자녀의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외재화 문

제, 정서적 문제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보고되어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자녀

의 우울감 예방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감을 사정하고 예방할 필

요가 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 역시 우울감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학

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라 우울할 확률이 전체 청소년의 확률

보다 더 높았다. 학교 폭력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

해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22] 남자 청소년에게서 우울감을 크

게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청소년건

강행태조사에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

서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

문화 청소년이 8.0%로 비다문화 청소년의 2.6%에 비해 더 높

았다. 6번 이상 치료받은 다문화 청소년은 1.7%로 0.3%인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았다[23]. 2018년 국내 다

문화 중학생과 비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 조사연구에

서는[24] 다문화 중학생에게서 우울감에 대한 학업 성적의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지만 

다른 연구[23]에서는 본인이 상위권 성적이라고 응답한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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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생이 30.2%(비다문화 37.2%), 하위권 성적이라고 응답한 

다문화 학생이 42.5%(비다문화 34.9%)로 보고되어 다문화와 

비다문화 중학생 간의 성적등급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외국의 다문화 중학생과 비다문화 중학생 

대상의 비교 연구에서는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낀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5].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낮은 학업성적이 비

다문화와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

고 그 중 다문화 청소년에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우

울할 확률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23] 본 연구결과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인 점과 

일치하였다. 이전 연구[26]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

과 인식의 차이, 친구, 가족, 친척 등의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친구 및 가족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

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학교에

서는 3년 단위로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우울감을 포함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우울감 관련요인인 차별 경험과 사

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정도와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로 인해 우울감 정도가 

다르고[27] 성별마다 각각 다른 요인이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

는 선행연구결과[10]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사춘

기 시기의 호르몬 변화, 대인관계 지향의 정도, 반추적 사고 경

향, 부정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 및 태도,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되었다[28]. 그러나 남녀의 차이는 우울의 영

향 요인뿐 아니라 우울 관련 중재 후 평가, 우울 지속기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지행동 치료로써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우울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중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중재 연

구가 더 유용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우울 지속기

간을 예측할 수 있는 국내 종단적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에게서

만 중학교 3학년 시점에 더 많은 우울감 증상을 보일수록 고등

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적 행동,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이 밝혀졌다[30].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우

울감의 영향 요인, 효과적인 중재가 다르기에 우울 예방을 목

표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요구도의 파악과 효과

적인 중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차 자료인 설문 도구의 우울감에 

대한 질문이 지난 1년간 2주 동안의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회상 편견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단일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

년의 우울 측정을 단순화하여 관련 요인과의 경향성만을 파악

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써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즉, 차별 경험이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

닌 우울한 사람이 차별을 더 경험한 것일 수 있어 전후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

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다음 해의 공격적 행동, 우울감 등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12] 1년 차

이보다 더 장기적인 시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를 통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관련 변수

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분석한 점, 다문화 청

소년 우울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점이 의의

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차별 경험

과 어머니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우울감 영향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어머

니의 우울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

의 우울감은 특히 학교 폭력, 학업성적, 어머니의 우울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여자 청소년의 우울감은 본

인의 차별 경험에 의해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중재 개발 시 남녀 차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정도가 높으므로 학교와 가정에

서 여자 청소년을 위한 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

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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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감 개선을 위해 차별, 학교 폭력, 어머니의 우울 감소와 문화적

응 증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또는 정책 마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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